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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하나교회

One Heart Korean Church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주�일�예�배��:���매주�주일�오후�3시�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수요기도회��:���매주�수요일�Zoom으로�오후�8시�

3401 Salem Rd SW, Rochester, MN 55902

Web : https://mnrochesteroneheartchurch.com


oneheartkoreanchurch.com

213-357-7614


1. 오늘은�교회력에�따라�성탄절후�첫째�주일이자�신년�주일입니다.�

새해�복�많이�받으시고�복이�되십시오.�

2. 다하나교회에�처음�오신�분과�방문하신�분을�진심으로�환영합니다.�

3. 오늘�예배는�온가족�예배와�함께�성찬식이�있습니다.�

4. 생일을�축하하고�축복합니다.�

��-�1일�:�배태정�형제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����7일:�김태하�형제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*다음주�예배봉사자�

�-�기도:�황병순�집사�/�번역:�박지한�형제�

����1월�안내�및�봉사:�툰드라의�깻잎�목장�

*교회�향후�일정�

�-�부장단회의�:�1월�8일�주일�예배�후�4시�30분�@�도서관�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   

교  회  소  식

하나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와 연결되어

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

다하나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.

https://mnrochesteroneheartchurch.com
http://oneheartkoreanchurch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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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자: 김경헌 목사


      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  ——   사 43:18-19,21�� —————   인도자


       신앙고백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 다같이		 


       찬양과 경배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찬양팀과 함께


       기도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   이건영  집사


       찬송   ———————  550장�시온의�영광이��—————— 다같이	


       성경봉독     —————— 마태복음�13:33�  ———————  인도자		 


       설교     ——————  큰�세상�속의�작은�누룩  ———— 김경헌 목사


       성찬식  ————— 찬송가�228장�오�나의�주님�—————�인도자�

       봉헌찬송  ——— 317장�내주예수�주신�은혜(1,5절) ———  다같이


       봉헌기도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 인도자


       교회소식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인도자


       파송찬양    —— 우리는�주의�움직이는�교회�    —————    다같이		


       축도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김경헌 목사


  최고의 선(善)은 물과 같습니다(상선약수-上善若水). 첫째, 만물을 이롭
게 하기 때문입니다(선리만물-善利萬物). 둘째,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
에 자신을 두기 때문입니다(처중인지소학-處衆人之所惡). 셋째, 다투지 않
기 때문입니다(부유부쟁-夫唯不爭). 산이 가로막으면 돌아가고 분지를 만
나면 그 빈곳을 가득 채우고 돌아갑니다. 마음을 비우고(심선연-心善淵) 
때가 무르익어야 움직입니다(동선시-動善時). 결코 무리하는 법이 없기 때
문에 허물이 없습니다(고무우-故無尤). 그렇기 때문에 물은 도(道-진리)에 
가깝습니다(고기어도-故幾於道). 

- 노자(老子)의 도덕경(道德經) 제 8장 중에서 (신영복, 처음처럼, 28쪽) -


  물은 진리가 갖고 있는 특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자연 안에서 진리를 
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던 노자(老子)는 그래서 물은 최고의 선을 닮았다, 
즉 진리를 무척이나 닮았다고 했습니다. 참으로 물은 진리이신 주님을 무
척이나 닮았습니다. 주 예수께서는 만물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
이 세상 속으로 친히 내려오셨죠.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
만인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. 가장 낮은 곳에 그의 자리를 두셨습니다. 사
랑이신 그분은 오래 참고, 친절합니다. 주님께서는 물처럼 모든 것을 덮어 
주며, 모든 것을 믿으며, 모든 것을 바라며, 모든 것을 견디셨죠. 

  새 해가 밝았습니다.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물과 같은 삶이었으면 좋겠습
니다.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. 상처 받고 깨진 마음
을 가진 사람들을 감싸 안으며 머물러주는 물과 같은 여유가 우리에게 있
으면 좋겠습니다. 빈 곳을 가득 매우며 공허하고 허탈해 하는 이들의 마음
을 부요하게 해주는 그런 한 해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무리하지 않고 
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며 때를 분별하고 움직일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
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. 

  그래서 올해 우리 모두의 삶이 “물댄 동산”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
었으면 좋겠습니다.  “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, 메마른 곳에서도 너
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,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. 너는 마치 
물 댄 동산처럼 되고,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(이사야 58장11
절).” 광야와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지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
었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벽두 겸손하게 기도해 봅니다. 주님 물과 같은 삶
을 살게 하소서. 새해에는 주님을 더 닮게 하소서.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
구별된 삶이 되게 하소서.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져 많은 이들의 삶
을 품어주고 감싸 안아 주는 바다와 같이 넓은 인생 되게 하소서. 바다가 
백 개의 내(川)를 받아들여 크게 된 것은,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
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더 겸손한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소서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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